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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지 금년에 100년이 됩니다. 새로이 태어난 공산주의는 100년 동안에 약 1억 명을 죽였습니다. 농지를 농민으로부터 빼앗아 집단 농업을 강요한 결과 농업의 완전 실패로 이어지는 흉작으로 사망한  농민들과  정치적인 숙청으로 처형한 인구를 다 포함 숫자입니다. 러시아의 공산 혁명이 일어나자 러시아 안팎에서 인민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물론 환호를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은 레닌이었습니다. 귀족들의 통치가 막을 내리고 자본주들이 근로자들을 더 이상 착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에 인민들은 도취되었습니다.  인민들은 다 함께 번영할 것이라고 믿었었습니다.

영국의 언론 평론가였던 씨어도어 로스쉬타인 (Theodore Rothstein)는 “제국주의자들의 편향된 악몽은 끝이 났다. 이제 노동 계급의 통치시대가 도래했다” 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인민의 일상 생활의 모든 부분을 계획하고 지배할 때 인민들이 얻게 되는 것은 강제적 관료와 비밀 경찰뿐입니다. 이런 비참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의 일부에서는 구 쏘련의 붉은 깃발과 공산 구호를 외치며 소수의 공산 주의자들이 자본주의를 항의하는 시위를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공산 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레닌은 100명의 지주들을 교수형에 처하면서 외쳤습니다. “인민들은 지주들과 부자들과 흡혈귀들이 죽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공산주의 이론의 지주였던 칼 막스 (karl Marx” 는 이 정도의 잔인 행동을 염두에 두지 않았겠지만 그는 자기의 저서에서 이런 잔인을 암시하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자를 늑대인간과 착취자로 규정하고 그런 자들은 멸망시켜야 한다고 기술했습니다. 막스는 이론 전개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생산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생산성은 살아있는 근로자들의 영혼을 흡혈귀처럼 빨아 먹음으로써 실현되는 생산성이다.”

쏘련의 공산혁명 직후 스탈린이 수백만명을 처형했음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대량 처형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뉴욕 타임즈지의 월터 두란트 (Walter Durant)기자는 스스로가 공산주의를 신봉했던 사람임으로 그 대량 처형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잔인한 스탈린의 행위를 보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탈린 체제가 훌륭하다고 머릿기사로 썼고 플릿져 상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후에 뉴욕 타임즈지는 두란트의 잘못을 시인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플릿저 상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산 주의가 실시되는 곳에서는 세계의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을 많이 죽입니다. 북한의 삼대 세습 통치자들의 만행을 보십시오. 그들의 잔행을 비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끝  
